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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personal factor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Method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taken from the 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f those 2,351 subjects in a data set, data of 1,938 subjects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413 subjects with missing inform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multi-variate analysis. In addition, controlling effects of ego-resiliency was 

analyzed. SPSS 22.0.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depressive index was higher in women than men, and 

lower in adolescent who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This study also 

found that adolescents with high ego-resiliency are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Conclusions: It is recommended to understand and to utilize ego-resiliency of adolescents, 

in order to reduce adolescents depression. Promoting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will also positively impact to lower adolescent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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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대인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내적, 외적 갈등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Calvete 등, 2005). 심

리적 불안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정

서적 문제를 다루는 역량이 부족하여 충동적, 공

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Glaser, 1967; Rathi 

& Rastogi,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의 우울증 진료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학교보건

진흥원이 서울시내 39개교 중･고교생 1만309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우울증학생 선별 및 

관리사업’에서 2,180명(16.7%)이 초기 우울증상을 

드러냈고, 우울증이 심각해 병원치료를 권고 받은 

청소년도 456명(3.5%)에 달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또한 2주 내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증을 청소년의 40% 정도

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

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Choi & 

Shin, 2016; Jo, 2009)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울 

등의 내재된 정신건강 문제는 자학적 행동, 비행,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우울증을 경험

하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행동을 하거나 성

년 이후에도 낮은 건강수준, 작업능력의 감소, 의

료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Choi 

& Lee, 2014).

청소년 상담 중 대인관계가 22.4%로 3년간 가

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청소년기에 대인관

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우울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Jung, 2015). 즉, 청

소년기의 건강한 대인관계는 가치관과 자아 형성

뿐만 아니라 성년기에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기

법과 태도로 발전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고립감

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Choi & Lee, 2014). 대인관계는 부모애착, 부모양

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뿐만 아니라 부

부간 갈등 등과 같은 가족 요인과 또래 및 친구관

계로 표현되는 교우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Hong 

& Han, 2015; Yun & Gang, 2015).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대인 

관계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등에 

영향을 준다. 안정적 부모관계는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관계가 안

정적이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

모의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

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자녀의 사회적 연대, 

인지된 억제력,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긴장이나 범

죄적 접촉이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 2001).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본다

면 청소년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도한 학업부담은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증 및 대인관계 능력 저하와 비행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Park & Jung). 청소년기

에 높은 학업성취 욕구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학업만족도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McGee 등, 1986). 

개인의 긴장･인내의 수준과 충동･통제의 수준

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불안, 우울을 줄이고 비행, 과잉행

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낮추는 역

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인관계 요

인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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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부모관계와 청소년의 

공격 행동, 걱정, 불안 모형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13). 이와 같이 자아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 및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

신적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의 변화에 따

라 기존의 학업만족도와 부모 및 교우관계 등의 

관계 중심의 단편적 연구를 청소년의 충동적 행

동 억제요인으로 알려진 자아탄력성으로 인한 조

절효과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왕따 등으

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우울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상태

를 정확히 진단하여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통

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특성 이외에 대인관계 등을 

사용하여 우울증 영향요인을 아동･청소년패널 데

이터로 연구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에서 중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생의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패널집단으로 선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을 통해 표본 집단을 추

출한 것으로, 78개 중학교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

하고, 각 학교별 한개 학급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2,351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의 결측치 문항을 제외한 1,938명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부모, 교우 등과의 대인관계요인과 개인의 

건강, 학업만족도, 스마트폰 사용, 우울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1) 우울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우울지수’는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질문지로(Kim & Kim, 

1984)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우울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 10개의 척도에는 ‘죽고 싶은 생각

이 든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기운

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

들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값은 0.89였다(Lee & Chae, 2014). 

2) 관계 요인

관계요인은 부모관계, 교우관계로 구분하였으

며, 교우관계에서는 교우와 노는 시간을 포함하였

다. 부모 관계지수는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

적 관심인 애정과 관련한 ‘의견 존중’, ‘좋아한다는 

표현’ ‘힘들 때 용기’, ‘칭찬’ 등 4개 문항을 4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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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 Mean±SD

Sex
Men 974(50.3)

Women 964(49.7)

Relationship

Relation of Parents 2.99±0.55

Friendship 3.11±0.38

Time with friends 2.73±2.93

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는 0.806이다. 교우관계는 ‘친구와 잘 어울림’, 

‘다툰 후 먼저 사과’, ‘짝이 준비물 빌려줌’, ‘친구가 

의견을 잘 따름’ 등의 4개 문항을 4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는 0.696이다. 

그리고 노는 시간은 1주 동안 평균적으로 친구와 

노는 시간을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3) 개인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 

가평가로 ‘매우 건강한 편이다’는 4점, ‘건강한 편

이다’는 3점,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2점,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학업 만족도는 자신의 실제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본인이 만족하냐는 문항에 4점 리커드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로 

‘점점 많은 시간 휴대폰 사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 ‘시

간 가는 줄 모름’, ‘휴대폰 없으면 심심’, ‘휴대폰 

없으면 고립된 느낌’, ‘불편’ 등의 항목을 4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는 0.883으로 나

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14개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놀

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짐’, ‘새로운 일 시

도’, ‘좋은 인상을 줌’, ‘에너지 넘치는 사람’, ‘의지

가 강한 사람’ 등의 문항을 4점 리커드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Cronbach’s ⍺는 0.827로 파악되었으

며, 다 측정항목의 변수의 Cronbach’s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통계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위계적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

으로 자아탄력성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측 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특성

연구 표본은 1,938명으로 인구사회학적 분석에 

의하면, ‘남자’가 974명(50.3%), ‘여자’가 964명

(49.7%)이었다. 종속변수인 우울증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M=1,89(1.89±0.56)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는 M=2.99(2.99±0.55)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점수

는 M=3.11(3.11±0.38)으로 나타났다. 노는시간은 

M=2.73(2.73±2.93)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 의존

도는 M=2.38(2.38±0.67)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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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 Mean±SD

Personal

Usage Smartphone 2.38±0.67

School record 2.74±0.74

Health condition 2.99±0.53

Depression 1.89±0.56

ego-resiliency 2.19±0.39

2. 우울지수 영향 요인

우울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서 위계적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는 1.04∼1.19으로 기준

치 10 이하였고, 공차한계 역시 각 변수에서 0.86

∼0.99로 기준치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성별과 관계요인에 포함된 부모관계, 교우

관계, 교우와 노는 시간을 독립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0.00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하였고 독립변수 중에서 교우와 노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

지수가 높았으며, 부모 및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으로 스마트폰 사용, 학업 및 건강만족도를 추가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

모형이 0.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추가된 

스마트폰 의존도, 주관적 학업 및 건강 만족도 변

수 모두 0.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성인이나 노인 우울증의 주요 영향요인인 건

강만족도가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에서도 유의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 만족도가 높은 경우 우울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S.E β t(p) S.E β t(p) VIF

Constant 0.1 - - 0.11 - - -

Sex 0.02 -0.19 -9.02(0.000) 0.02 -0.09 -5.37(0.000) 1.05

Relation of Parents 0.02 -0.22 -10.24(0.000) 0.02 -0.11 -6.51(0.000) 1.16

Friendship 0.03 -0.27 -12.49(0.000) 0.03 -0.14 -7.83(0.000) 1.18

Time with friends 0.0 0.02 0.73 0.0 -0.03 -1.99(0.047) 1.05

Usage Smartphone 0.01  0.11 6.55(0.000) 1.17

School record 0.01 0.9 5.76(0.000) 1.04

Health condition 0.02 -0.55 -31.49(0.000) 1.19

Adjusted R2

F(p)

0.19

114.38(0.000)

0.51

290.05(0.000)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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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우울지수 영향요인인 부모관계, 교우

관계, 교우와 노는 시간, 스마트폰 사용, 학업 및 

건강만족도간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으로 인하여 

조절되는지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각 

변수별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R
2
의 변동분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즉 첫 번째 모형은 각 변수를 독립변

수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자아탄력성

을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은 변수와 자아탄

력성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관계에서는 R
2
의 값이 

줄어들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음의 상호작용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우관계에서도 R2의 값

이 0.111에서 0.01로 작아지고 있어 음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부모 및 교우와의 관계요인이 청소

년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와 노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에도 상

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의 변화가 없어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업만족도와 

건강만족도에서는 R2의 값이 줄어들고 있어 자아

탄력성이 음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Table 3> Moderate effect of ego-resiliency

Variables Model R
2

Adj. R
2

Variances
D.W

R
2

F Sig. F

Relation of Parents

1

2

3

.097

.129

.139

.096

.128

.138

.097

.032

.01

207.425

71.534

22.262

0.000

0.000

0.000

1.801

Friendship

1

2

3

.111

.13

.14

.111

.129

.139

.111

.019

.01

242.863

41.186

23.416

0.000

0.000

0.000

1.810

Time with friends

1

2

3

.000

.073

.074

.000

.072

.073

.000

.073

.001

.229

151.537

2.577

0.632

0.000

0.109

1.789

Usage Smartphone

1

2

3

.106

.16

.16

.105

.159

.159

.106

.054

.000

228.889

125.282

0.003

0.000

0.000

0.957

1.957

School record

1

2

3

.044

.106

.107

.044

.105

.106

.044

.062

.001

90.081

133.561

1.604

0.000

0.000

0.205

1.799

Health condition

1

2

3

.097

.129

.139

.438

.474

.476

.097

.032

.01

1511.758

132.121

7.61

0.000

0.000

0.006

1.000

Dependent variable :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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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4차년도 데

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부모 및 교우와의 관

계요인 및 개인적 요인이 우울지수에 영향 주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부모 관계, 교우관

계, 학업만족도 및 건강만족도, 스마트폰 의존도

에 의해 청소년의 우울지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함을 더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 

우울과 인지적 왜곡의 관계를 성별 차이로 분석

한 선행연구(Calvete 등, 2005)와 유사한 결과로 

여학생의 2차 성징 및 사춘기가 더 빨리 찾아오고 

감정적으로 남학생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계 요인에서는 부모관계는 우울지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

도에 해당하는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우울함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Choi & Shin, 2014)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많은 사

랑을 받은 학생일수록 애정결핍과 같은 우울감의 

원인을 감소시켜 덜 우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우관계는 우울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우관계가 활발하고 좋은 

사람이 비교적 우울함과 외로움을 덜 탄다는 기

존 연구(Vernberg 등, 1992)과 궤를 같이한다. 또

한 부모와의 관계의 계수 -0.11보다 교우관계의 

계수가 -0.14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는 교우와의 관

계요인이 부모관계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활동이 심리

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에 우울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학업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정신적 안정에 기인하여 

우울지수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Jung & 

Lee, 2012). 건강만족도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우울관련 연구와 

동일하며(Katon, 2003), 이는 미국 CDC의 만성질

환이 정신건강 위험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및 Jeon

과 Lee(2015)의 만성질환만 있는 경우보다 우울과 

만성질환 동반양상이 있는 경우가 외래진료횟수 

및 입원율이 높다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신체적 질환이 정신적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지

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Cheong, 2013)와 같은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이 부모 및 교우관계 등 대인관계요

인으로 인한 우울증을 조절하는 것을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을 줄이고 과잉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낮추며 부모의 애정표현 

등으로 인한 관계와 우울증 표출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Block & Kremen, 1996; 

Lee & Chae, 2014)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환경변화나 스

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주요 변수이므로 특히 정서적, 

인지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가 서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파악하여 생활지도에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증 영향요인으로 대인

관계 요인과 개인의 건강 및 청소년의 학업 만족

도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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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요인들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아

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에 의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도 성년과 유사하게 건강만족도가 우울증 

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에 의해 청소년

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촉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교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결과

를 제시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교우관계의 중

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육체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으로 불안정안 

청소년시기에 자아탄력성으로 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이용한 조절효과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1년이라는 정

적인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기에 시간적인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분석

하여 시간의 흐름으로 분석하는 추세 연구를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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